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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10.11.(금) 배포 2024.10.11.(금)

LA한국교육원, 캘리포니아주 한글날(10월9일) 
제정 5주년 기념행사 “한글아, 놀자” 성황리 개최

- 10.10.(목) 오후 2~5시 라크라센타 도서관서 진행
- 한글 이름 예쁜 손글씨, 한글 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 제공해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여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

 □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10월 10일 라크라센타 도서관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10월 9일 한글날 제정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한글아, 놀자”(Hello, Hangul!)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Hangul Day)」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23년 LA 시의회와 샌타클라라 시의회, 

2024년 플러튼 시의회와 글렌데일 시의회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 한글날을 미국 사회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총 400여 명이 참여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 행사 참여자들은 예쁜 손글씨로 제작된 자신의 한글 이름을 선물로 

받고 한글 소품을 이용한 즉석 사진찍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한글 자음·모음 비즈를 활용한 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 한글 그림 색칠하기, 한글책 읽기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원리와 우수성에 대해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크레센타 밸리 고등학교 12학년 박조셉 

군은 “오늘 이 행사에 와서야 한글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글과 관련된 기념일이 미국 내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학부모는 “다양한 한글 

체험 기회가 주어져 아이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알고 찾아와서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것에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글날 제정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글날 기념행사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LA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한글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붙임 : 사진 7부.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1: 손글씨로 쓴 한글 이름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  

사진 2: 한글 이름 손글씨 쓰기 결과물    



사진 3: 한글 소품을 활용한 즉석 사진찍기에 참여 중인 학생들 

사진 4: 한글 소품을 활용한 즉석 사진찍기에 참여 중인 가족



사진 5: 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에 참여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 

사진 6: 한글 그림 색칠하기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 

 



사진 7: 한글 창제 이야기 낭독회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 


